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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한다

  
○ 한국노벨과학포럼은 2024년 국가 R&D 예산 삭감을 정중히 반대한다. 
○ 정부는 올 해 R&D 예산 31조 1,000억원을 내년에는 25조 9,000억원으로 줄

이겠다고 발표하였다.  
○ 이로 인해 기초과학연구원(ibs), 한국과학기술연구원, 한국항공우주연구원, 한국

화학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주요 국책 연구 기관들의 예산이 
23~28% 정도 감축이 예상된다.  

○ 농부로 비유하자면 R&D는 ‘씨나락’이다.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 농
사를 위해 씨나락을 먹어 없애지 않는다. 

○ 이런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IMF 환란위기 시절에도 R&D 예산을 줄이지 않았
다.

○ 특히, 과학기술은 20~30년 이후의 효과를 기대하는 중장기적 주제들이 많다. 
따라서 단 1년의 예산 삭감으로도 지금까지 진행해온 연구의 기반과 흐름을 
송두리째 허물어뜨릴 수 있다.  

○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초, ‘에스비에스(SBS) 디(D) 포럼’ 대담에서 “연
구개발 실태를 보면서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했지만,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과
감하게 투자할 것”이라고 발언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. 

○ 정부는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여 R&D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복구할 
것을 촉구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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